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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창작지림

내 용

구름 한 조각, 스치는 바람 한 점

누군가의 땀으로 빚어낸 사유의 숲은

나무 한 그루, 잎사귀 한 장마다

누군가의 지문과 숨결이 촘촘히 새겨져 있다.

숲의 공기는 누구에게나 허락되지만

함부로 들꽃을 꺾어 낼 수 없다.

들꽃을 가져다 쓰려면

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예의이다.

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

그런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

우리는 울타리를 만든다.

그 울타리는 숲 자체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

숲의 창작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함이다.

창작 생태계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

울타리를 넘는 순간 쇠약해진다.

무단 복제라는 도끼질에

숲이 훼손되지 않도록

숲에 따뜻한 햇살이 비칠 수 있도록

숲이 더 깊고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퍼뜨릴 수 있도록

우리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.


